KYORAKU CUP 제8회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개최 소식

2007년 11월 21일

KYORAKU CUP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대회사무국

주최사인 쿄라쿠 산업과 마이니치방송은 12월 1일(토)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후쿠오카 센추리 골프클럽에서 쿄라쿠컵 제8회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한일 양국의 교류를 위해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LPGA of Japan(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의 특별 후원을 얻어 1999년 탄생한 대회로 이틀간 1대1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진다.  

지금까지 한국팀이 4승1무2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일본팀의 반격이 기대가 된다. 올해 일본팀의 큰 특징은 ‘영파워’. 일본 여자오픈 챔피언 모로미자토 시노부(21), 일본 여자프로골프 선수권 챔피언 이지마 아카네(24), 한일전 무패의 요코미네 사쿠라(21)를 중심으로 코가 미호(25), 사이키 미키(23) 등 올해 두각을 나타낸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대거 선발되어 한일전 사상 최연소 대표팀이 꾸려졌다.   

이에 맞서는 한국팀은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강의 스타 군단이 집결한다. 일본에서도 친숙한 김미현(30,KTF)을 필두로 이선화(21,CJ), 이지영(22,하이마트), 장정(27,기업은행), 박세리(30,CJ), 이정연(28) 등 USLPGA 상금순위 20위 이내에 포진한 선수들로 강력한 팀을 구성했다. 또한 올해 JLPGA투어에서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전미정(25,투어스테이지)과 KLPGA투어의 신성 신지애(19,하이마트) 등이 일본팀에게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07년 시즌 마지막을 장식하는 빅 이벤트는 나라와 나라, 그리고 프로로서의 프라이드와 명예를 건 승부가 될 것이다.

＜출전 선수＞

＜일본팀：13명＞　　

2007. 10. 28 「히구치 히사코 IDC 오오츠카 가구 레이디스」종료시점의 한국 및 대만·중국 여자프로골프협회 회원을 제외한 일본국적을 가진 JLPGA 상금 랭킹 50위까지의 상위자 12명과 주최자 추천선수 1명으로 한다. 상기 12명의 선수가 결장에 의해 12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는 12명에 이를 때까지 LPGA의 기준으로 선출한다.

1, 요코미네 사쿠라 21세

2, 모로미자토 시노부 21세

3, 코가 미호 25세

4, 이지마 아카네 24세

5, 사이키 미키 23세

6, 아리무라 치에
 20세 (현재 19세)

7, 미츠카 유코 23세

8, 요네야마 미도리 31세

9, 하라 에리나 20세 (현재 19세)

10, 마에다 쿠니코 30세

11, 카와하라 유이 28세

12, 후지타 사이키 22세 (현재 21세)

13, 우에하라 아야코 24세

※연령은 대회 첫날 시점

＜한국팀：13명＞

USLPGA 투어　10월 7일 「롱스드럭스 챌린지」종료시점의 한일전 USLPGA투어 포인트 상위자 6명＋추천선수 1명

1, 김미현

2, 이선화

3, 이지영

4, 장  정

5, 박세리

6, 이정연

7, 안시현

LPGA of Japan　10월 14일 「후지쯔 레이디스」종료시점의 한일전 JLPGA투어 포인트 상위자 3명

8, 전미정

9, 신현주


10, 송보배

10월 13일 「하이트컵 레이디스 챔피언십」종료시점의 한일전 KLPGA투어 포인트 상위자 3명

11, 신지애

12, 지은희

13, 안선주

＜대회를 향한 출사표＞

★일본 여자오픈 챔피언 모로미자토 시노부

올해 우에다 모모코와 한 팀을 이뤄 월드컵에 참가했던 모로미자토 시노부는 누구나 인정하는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 월드컵에서 실의에 빠진 채 귀국했다. 올해 모로미자토 시노부가 약해진 정신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모두의 관심사였다. 이런 모로미자토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지난 9월에 열린 일본여자오픈. 이 대회의 우승으로 인해 자신을 가두었던 껍질을 찢어버리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번 한일국가대항전에서는 메이저 챔피언으로서 팀의 중심에서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모로미자토 시노부 출사표

「작년 처음으로 한일전에 출전해 1승1패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추워서 생각했던 것처럼 플레이를 할 수 없어 괴로웠다. 하지만 일본팀에 참가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 진 것은 분했지만 작전을 세우고(누가 몇 번째로 플레이하느냐 등) 일본팀의 멤버로 싸울 수 있던 것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올해도 출전하는 이상 반드시 이기고 싶다. 일본의 연패를 어떻게든지 여기서 끊고 싶다. 한국팀은 매우 진지한 팀이다. 일본도 팀으로서 힘을 모으고 최고의 정신력으로 무장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본 여자프로골프선수권 챔피언 이지마 아카네

지난해 생애 첫 우승을 거두고 올 시즌 ‘골프 5 레이디스’, ‘일본 여자프로골프 선수권’ 등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일약 투어를 대표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한 이지마 아카네는 한일국가대항전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번째 출장. 정확한 쇼트게임 능력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이지마는 이번 대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지마 아카네 출사표

「작년은 1승1패였는데 올해는 꼭 2승을 하고 싶다. 한국팀은 대단한 멤버로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지지 않게 노력하고 싶다. 1대1 스트로크 플레이는 싫지 않다. 스트로크 매치이므로 1홀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18홀을 상대보다 좋은 스코어를 거두느냐가 포인트다.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나도 한 홀 한 홀 최선을 다해 상대를 이기고 싶다. 현재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어서 한일전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

★「평균 연령 23.9세」사상 최연소의 일본 대표팀

이번 대회의 일본팀 최연소 출전 선수는 현재 19세의 아리무라 치에(19)와 하라 에리나(19)이다. 여기에 일본여자오픈 우승자 모로미자토 시노부와 한일전 5전 전승의 요코미네 사쿠라가 모두 21세이다. 또한 사이키 미키(23), 미츠카 유코(23), 이지마 아카네(24), 우에하라 아야코(24), 코가 미호(25) 등 팀의 주축을 이루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다. 출전 선수 13명의 평균 연령은 23.9세로 ‘후레시 재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해는 젊음이 넘치는 일본팀에 기대를 해본다. 
★5전 전승, 무패의 에이스·요코미네 사쿠라에 기대

요코미네 사쿠라는 2004년의 첫 출전 이래, 5연승으로 일본팀을 이끌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작년 한일전 첫날 전미정을, 그리고 2일째는 한국팀의 에이스인 김미현을 누르는 등, 요코미네의 활약은 일본팀의 큰 무기가 되었다.

★금년도 최강의 한국 팀이 온다

USLPGA투어 상금 랭킹 30위 안에 10명의 선수가 포진해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이며 확실히 세계 최강의 골프 대국이다. 이번 멤버는 상금 랭킹 4위의 김미현을 필두로, 5위 이선화, 7위 장 정, 10위 이지영, 16위 박세리, 20위 이정연 등 세계 최강의 한국 팀이 온다. 
한편 일본에서 활동중인 전미정은 한일전이 열리는 센추리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버널 레이디스를 포함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한바 있다. 이미 코스를 다 알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대 중 1명이다. 
과거 1998년 박세리가 메이저대회에서 2승을 거두며 한국에서 일대 골프붐을 형성했고 그 때부터 훌륭한 골프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한국 골프계가 풍성해졌다. 특히 한국의 스타 신지애는 박세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박세리 키드’라 불리며 KLPGA투어에서 이미 한시즌 9승을 챙겼다.   

★조 편성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한일전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팀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는 조 편성의 전략이다. 첫날과 이튿날 모두 각각 12개의 18홀 싱글스트로크 플레이가 펼쳐지며 승부는 상대방과의 18홀 스코어 차이로 정해진다. 따라서 18홀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보다 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게 되면 지는 것이고 반대로 4오버파 76타로 부진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이상으로 나쁜 스코어를 기록하면 이기게 된다. 결국 누구와 함께 같은 조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가에 따라 승패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즉 상대팀의 멤버 구성을 예상하고 편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된다. 전반에 강자들을 대거 포진시켜 초반 기세를 올릴 것인지 후반에 강한 멤버들을 배치할 것인지 또한 팀 내 에이스는 어디에 배치해서 어떤 선수와 붙게 될 것인지 조 편성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역대 전적＞

현재까지의 역대 전적은 일본팀이 2승 4패 1무승부

＜입장권에 대해＞

【예매권】
￥5,000(2매)
￥3,000(1매)

　

(예매권에 관한 문의처：RKB마이니치방송　0928526925)

【당일권】
￥3,500



※모두 소비세 포함



중학생 이하 무료(신분 증명서를 지참 부탁 드립니다)

【발매장소】
후쿠오카 센추리 골프클럽 후쿠오카현 내 골프 숍


로손 티켓(L코드 88464) 티켓 피아(P코드　680-794)

【인터넷】
RKB 온라인 티켓 센터　http:///www.rkb.ne.jp/ticket

＜자선에 대해＞

본 대회에서는 프로암 대회 및 대회 기간 중, 일본과 한국의 사회 복지 단체에 휠체어를 기증하기 위한 자선 모금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갤러리플라자에서는 선수의 싸인이 들어있는 모자를 판매해 그 수익금도 자선에 기부하겠습니다.(예정)

